
이 달 의  주 요 뉴 스

언론중재위원회(위원장 박용상)는 11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

서울 플라자호텔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‘디지털 미디어 시대

의 언론자유의 새로운 지평(The New Era of Freedom of the 

Press)’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. 

컨퍼런스에는 세계 15개국의 언론인과 법조계, 학계, 언론

평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. 

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. 제1세션에서는 

‘언론보도의 가이드라인, 누구를 위한 것인가?’를 주제로 세계 

여러 나라의 범죄보도와 자살보도, 재난보도 문제를 다뤘다. 

제2세션에서는 ‘세계의 언론피해구제제도와 ADR 솔루션’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언론피해구제 관련 제도를, 제3세션에서

는 ‘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의 새로운 이슈들’이라는 주제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‘잊혀질 권리’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이

슈에 대해 토론했다.  

컨퍼런스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국제컨퍼런스 환영 리셉션을 진행했다. 이 날 리셉

션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전·현직 위원장, 국내외 언론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

명이 참석했다(상세내용 8~9면 참조).

세계 15개국 언론 관계자 참가, 국제컨퍼런스 개최
‘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자유의 새로운 지평’을 주제로 열려

언론중재위원회(위원장 박용상)는 11월 27일 창원 인터내셔

널 호텔에서 경남지역 언론인 및 주요 관계기관 인사를 초청

해 ‘경남지역 조정신청대상 보도의 양상과 특징’을 주제로 토

론회를 개최했다. 

박용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에는 기존 매체뿐만 

아니라 블로그, 인터넷 커뮤니티, SNS 등을 통해서도 뉴스공급 및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 피해의 양상

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 다양한 피해 형태에 걸맞은 언론피해구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

며, 위원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언론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. 

주제발표를 맡은 김영주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“언론조정중재제도는 언론활동에서 소외된 대중들이 자신의 의

견을 표현할 수 있는 ‘미디어 액세스권’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”고 전제한 후, “최근 5년간 경남중재부에서 처리된 

조정중재 사건을 분석한 결과, 인구 대비 사건수로 보면 경남이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

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”고 강조했다.  

박민수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(경남중재부 중재부장)가 사회를 맡았으며, 지정토론에는 남부희 경남중재부 중재위원, 

정오복 경남신문 사회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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